
미세먼지모델물질제작 및 생체분포 이미징추적기술 활용

인체유해성이 잘 알려진 미세먼지, 그 중에서도

초미세먼지와 나노미세먼지라고 불리는 더 작은

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

있음. 그러나 미세먼지의 독성은 주변 환경에

영향을 받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

생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본 연구에서는 형광 이미징이 가능한

초미세먼지와 나노미세먼지 모델물질을 제작하여

실험동물 마우스의 기관지에 주입한 후 최대 한

달 동안 장기별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세포

수준에서의 미세먼지 축적량을 비교 분석하였음.

주입된 나노미세입자는 폐세포 깊숙이 침투하여

혈관을 따라 약 2일 만에 빠르게 다른 장기로

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, 크기가 큰 입자보다

더 오랜 기간 생체 내에 남아 있는 것을

확인하였음.

[그림1] 흡입된 입자의예상 이동경로모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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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연구결과는 생체내 주입된 미세먼지가 폐를

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, 

이는 미세먼지 독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

질병들의 원인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음.

미세먼지의 모양, 흡착된 독성물질 등 다양한

물리적 특성에 따른 모델물질을 제작하고

생체분포패턴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다면, 지역

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는

미세먼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도

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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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 나노미세입자(좌) 및초미세입자(우)의마우스생체내/외형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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